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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trigrams(八휩) is the nucleus or the basic of I - ching(周易) and the internal 

organs(購뼈) are the main system of the body. Therefore grafting eight trigrams(/\휩} 

and the internal organs(織뼈) theory has a meaning of grafting I - ching(周易) and the 

main point of the oriental medicine. But the uncertainties of the theories between 

doctors still exists and there’s no unified theories in matching eight trigrams(八환) and 

the internal organs(廳뼈). This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the grafing I 

ching(周易) and oriental medicine’(醫易會通) theory is not logically organized. 

Therefore the author realized the necessity of the study about grafting eight trigrams(八

똥}) and the internal organs(魔服)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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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 論

周졌l의 恩想과 範觀1) 체계를 이용하여 醫學

1) illli隨 : 1. 일반적으로는 l司類의 것이 딸려야 할 
해’門(해5類) 또는 範뼈의 뜻 
2. (철) (獨 Kategorie) 가장 보펀적, 기본적인 
궁극 개념 또는 最高類漸念.
(신기철 신용철 編著,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4, p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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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처를 밝히는 醫易會通의 연구 방법은 

2,000 여년 이상 傳承된 것으로,2) 역대의 수 

많은 名醫들이 醫易會通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론 저술과 임상 실천을 함으로써 韓醫學을 발 

전시켜 왔다,3l 

2) 從陳周時期起 二千奈年中 歷f\;:,<jct~學者염覺地援 
易理以關똥道 利用周易的思維樞架 範廳1*系以建
構딩完善며훌的基鍵理論 形成了똥易會通的優良{i; 
統 曾經有效地{足進T中똥學的發展 
(李埈川 蕭漢明 主編, ~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序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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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周易與中醫學』4), 『中國八휩醫學 

』5), 『醫易會通精義』6), 『醫易밟뺨』7) 동 醫易

會通의 전모를 상세히 언급한 책들이 출판되었 

는데, 여기에 수록된 수많은 이론 중에는 八함 

思想과 範購 체계를 이용하여 韓醫學을 해석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陰陽五行 思想

과 範廳 체계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韓醫學을 

周易의 八휩 思想과 範購 체계로 해석하려는 

시도라할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八휩 思想과 範傳 체계를 

이용하여 藏뼈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八휩는 易의 핵심이자 기본이고8) 廳服는 人體

生理活動의 中樞이기 때문이다.9) 즉 八휩와 觸

服 이론을 접목하는 것은 周易과 韓醫學의 중 

요 요소를 접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런데 醫家마다 學說이 級級하여 아직까지 八휩 

와 藏服의 配屬에 關한 통일된 이론조차 없는 

실정이다,10) 이는 醫易會通 理論이 중요한 부 

분에서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 

미라고 생각한다. 

이에 著者는 八封와 魔뼈 이론 체계의 접목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liFI究

를 시작하였다. 

||.本論

3)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譯, 李浚用 編, 똥易學思 
想, 서울, 法t文化社, 2000, p 3 

4) 楊力 著, 周易턴中똥學, 서울, 一中社, 1992 
5) 劉杰, 윷觸 著, 中國八휩똥學, 서울, 뿜島出版社, 

1995 
6) 李浚川 蕭漢明 主編, 똥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7) 郭東烈 編著, 동易혐혐, 서울, 成輔社, 1997 
8) 李正來 著, ~易同源, 서울, !:;\I書出版 東洋學術

院, 1993, p 54 
9) 김완회 김광중 지음, 鷹服學의 이론과 임상, 서 

울, 一中社, 1않%, p 27 
1이 尹陽烈, 廳빠와 八환配合에 關한 昭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ol.12-2, 1999, p 217 

廳略의 A춧f 配屬에 關한 liFI究

1. 八화와 購聊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考察

八휩 思想과 範鷹 체계를 이용하여 廳服의 

性質올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八封와 廳服의 

配屬 관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A封와 廳服의 配屬에 관한 諸家學說을 考察할 

필요가 있는데, 八휩와 廳服의 配屬은 八합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 

로 먼저 八휩와 五行의 配屬 이론을 考察하고 

자한다. 

1) 八휩와 五行의 配屬 理論에 關한 考察

(1) 京房11)의 八휩와 五行 配屬 理論

중국 西漢의 京房은 그의 納甲法12)에서 깃 

휩를 五行과 配屬하였는데 등(乾)는 金에 縮
하고, 등(兌)는 金에, 프(離)는 火에, 뜯(震)는 

木에, 르(異)는 木에, 뜸(껏)는 水에, 한(良)는 

土에, == (坤)는 土에 配屬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를(乾)는 陽金, 등(兌)는 陰金, 뜯(離)는 

火에, 뜯(震)는 陽木, =(異)는 陰木, 뜸(용)는 

陽土, 뜯(#)는 水에, 뜯(坤)는 陰土에 配屬하 

였다_13)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중국 西漢의 今文易學인 京民學의 창시자. 성은 
李씨. 자는 君明, 동군돈구(洞都願fr : 하남성 청 
풍 서납부 지방) 출신. 일찌기 굶喜의 문인인 짧 
延흉에게서 易올 배워 京民學의 개창자가 되었 
다. 저서로는 京a:;易fi 3권이 었다.(金勝東 編著,
易思想雖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39) 

12) 漢代 易學의 述語. 八화와 天千, 五行, 方位를 
서로 配屬시켰으므로 이렇게 이륨한다(金路東 
編著, 易思想離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89) 

13) 金勝東 編著, 易思想雖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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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응 | 등E I 등E | 응드 I := I :: I 응E I :: 

(뚫|흉)I 火 |옳) I (앓)| 水 |(뚫)I(꿇) 

그런데 도표 l애 정리되어 있는 京房의 이 

론은 『周易4 「說封傳」어1 근거를 두고 있다. 

A합와 五行을 配屬하는 것은 「說화傳」에 근 

거를 두고 있다. r說封傳」에 이르기를 르(乾) 

는 金이라 하였다. 뜯(坤)는 地라 하였는데 地

는 곧 土다. 프(震)는 쨌라 하였는데 數는 草

木이 閒1E하는 모습이므로 木에 配屬한다. = 
(뿔)는 風, 를응〈껏)은 水, 프(離}는 火라고 하 

였다. 뜯(良)는 tll이라 하였는데 山은 곧 土

다. 프{兌)는 분질러 찍는 것 (!lll!折)이라 하고 

또 剛하다 하였으니 金에 配屬한다‘14) 

이와 같이 r짧화傳」어l 근거하고 있는 京房의 

뀐!論은 별다른 비판 없이 八합와 五行의 配屬

에 뻐한 定說로 인정받아 왔으며f 醫易會通 이 

론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八휩와 廳服 配屬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中國八좌醫學」, 『醫易

會通精義』, 『周易與中醫學』, 『醫易뽑뽑』 풍 

2,000 여년간의 醫易會通 理論을 총괄 정리한 

서적들이 모두 京l흥의 J\..함와 五行 配簡 이론 

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八封와 五行의 配屬 관계 및 J\.. 

휩와 願뼈의 配屬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京房 理論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著者는 京房 理論올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본 

14) A宮죄配五行, 本千r說춧HX:1 ‘ r說훗Hi:」以乾옳金 
; 빼l옳地영R옳土 , 震옳數, 數짧草木開花之象, 故
配木 ; 뿔i풍風 ; :!X짧水 , 離옳火 ; 良薦山빼앓 
土 ; 兌寫없折, 馬剛r 故配金‘ (主編 蕭元, 副主
編 康名, 周易大蘇典, 北京, '*'國I人出版社,
1991, pp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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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誤꿇를 발견했는데, 다음 項월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記述할 것이다. 

(2) 京房의 八封와 五行 配屬 理論의 誤證

京房여 주장한 八화와 五行 配屬 理論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근거가 된 r說

휩傳 11章」의 原文을 살펴보자. 

乾흉天寫團짧君寫父寫玉鳥金鳥寒짧 

꺼( 寫大$ 鳥良馬 寫老馬 穩찍좋馬 f똥默馬 寫木

果15)

坤 鳥t也 용흉母 馬布 穩옳 薦홉즘폼 짧均 짧子母 

牛 寫大용형 寫文 f풍짧 寫炳 其於地也 f홉黑16) 

震 寫雷 짧龍 寫玄黃 穩f흉 罵大@용 f풍長子 寫

決操 廳蒼흉竹 짧옳童 其於馬也 짧善嗚 짧뽑足 

寫作足 薦的觀 其於緣也 寫反生 其究 짧健 f풍 

審蘇17)

앓 짧木 寫風 짧長女 馬觸直 寫I ~白 짧長 

寫高 짧進j! 鳥不果 德莫 其於A也 f흉흉髮 寫

廣觀 薦多白眼 寫近利市三倍 其究 寫操환18) 

15) 건은 하늘, 둥근 것, 임금, 아버지, 욕, 금, 찬 
것, 얼음, 크재 흙은 것, 좋은 말, 늙은 말, 마른 
말, 얼룩 말, 목과가 원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
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7) 

16) 곤은 땅, 어머니, 펴는 것, 가마솥, 언색함, 고 
른 것, 새끼소와 어미소1 큰 수레, 문장, 무리 r 
자루가 되고, 그 땅에는 검은 빛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옳,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7) 

17) 진은 우뢰, 용, 현황, 펴는 것, 큰 길, 장자, 결 
단하고 조급함, 푸른 대나무, 갈대가 되고, 그 말 
에는 잘 우는 것, 발이 흰 것, 발을 젓는 것, 이 
11t에 흰털이 많은 것이 되고, 그 심는폐는 돌아 
와 생함이 되고 그 궁극에는 굳셈이 되고, 번성 
하고 고운 것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
輯, 大山 周易講解 下짧,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8) 

18) 손은 나무, 바랍, 장녀, 먹줄, 복공, 흰색, 검, 
높읍, 진퇴, 과단성이 없음(열매가 없음), 냄새가 
되고 그 사랍에는 털이 적음, 이마가 넓음, 눈에 
흰자가 많음, 이익에 가까워서 시장에서 세배를 
얻음이 되고, 그 궁극에는 조급한 패가 된다. (金
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띠 周易講解 下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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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송水 寫構慣 穩隱{;;!(: 鳥%홉轉 寫i=J輪 其於A

也 짧加憂 鳥心病 鳥耳痛 짧血封 f흉처R 其於馬也

馬美흉 寫R될心 寫下首 용흉灌歸 f송명 其於慶tl2 f풍 

多뿔 寫通 f옳月 寫짧 其於木也 馬堅多心19)

離 馬火 寫日 鳥電 寫中女 寫甲뽑 寫;k兵 其

於A·tll, 烏大願 馬乾춧f f훌驚 薦盤 薦廳 薦따￥ 

寫龜 其於木也 寫科上鎬2이 

良 馬山 馬짧路 鳥小石 寫門關 짧果뼈 짧關 

극훈 寫指 寫狗 寫鼠 寫짧*%옳之屬 其於木也 鳥堅

多節21)

兌 寫澤 짧少女 짧& 寫口폼 寫顆折 짧附決 

其於地 tfl, 鳥剛E힘 寫흉 정흉후22)잃) 

위 인용문 중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이 京房

理論의 근거가 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 三(乾)

을 金에 配屬한 이유는 ‘乾 德金’ 즉 ‘건은 금이 

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9) 
19) 감은 물, 도랑, 숨어 엎드립, 굽은 것을 바로 

잡음, 활과 바퀴가 되고, 그 사람에는 근심을 더 
함, 심장병, 귀앓이, 혈패, 붉은 색이 되고, 그 
말에는 아름답게 마름, 급한 마음, 머리를 떨궁, 
앓은 발꿈치, 끄는 것이 되고, 그 수레에는 재앙 
이 많음, 통함, 달, 도적이 되고, 그 나무에는 굳 
고 심이 많음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
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21) 

20) 리는 불, 해, 번개, 중녀, 갑옷과 투구, 창과 군 
사가 되고, 그 사람에는 큰 배가 되고, 건패, 자 
라, 게, 소라, 조개, 거북이 되고, 그 나무에는 
속이 비고 위가 마른 것이 된다 (金碩鎭 講解,
않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
學堂, 2001, p 417) 

21) 간은 산, 지름길, 작은 돌, 작은 문과 큰 문, 과 
일과 풀 열매, 내시, 손가락, 개, 쥐, 부리가 검은 
부류의 짐숭이 되고, 그 나무에는 굳어서 마디가 
많음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22) 

22) 태는 못, 소녀, 무당, 입과 혀, 해지고 끊어짐, 
붙은 것을 결단하는 것이 되고, 그 땅에는 굳셈 
과 싼 것이 되고, 첩, 양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짧, 서울, 大有
學堂, 2001, p 423) 

23) 以上의 原文은 金椰濟 校關, 原本集註 周易, 서 
울, 明文堂, 1993, pp 426 - 430 에서 발혜 

魔R빠의 A춧} 配屬에 關한 冊究

논리 전개 과정에는 중대한 誤짧가 있다. ‘乾

짧金’의 ‘金’과 五行의 ‘金’은 비록 쓰인 문자는 

같으나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문자의 동일성을 곧 의미의 동일생으로 파악하 

는 誤랬를 범한 것이다. 

八휩는 우주 만물을 여밟 가지 종류로 나누 

는 範$휠 체계이고, 五行은 우주 만물을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는 範簡 체계이다. 八화 範鷹

의 8가지 집합 이름은 乾, 兌, 離, 震, 앓, ~. 

良, 坤이고 五行 範鷹의 5가지 집합 이름은 

木, 火, 土, 金, 水이다, 여기서의 ‘金’은 다섯 

가지 範購 중에서 한 가지 範薦 집합을 상정하 

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r說

휩傳 11章」에서 ‘乾 穩金’이라 할 때의 金은 르 

(乾)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 

사물이다. 그러므로 이를 추상적 의미로 쓰인 

五行 範購 집합 이름인 ‘金’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자는 통일하나 쓰인 용도 

가 완전히 다르기 때운이다. 

그렇다면 ‘乾 옳金’을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 

른지에 대해 살펴보자. 「說휩傳 7章」을 보면 

‘乾 健也’잉)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初죠에서 

三갖까지 다 陽交인 =(乾)이 적극적이요 활동 

적이요 힘이 강건한 것을 상정함을 설명한 것 

이다.잉) 따라서 ‘乾 德金’은 꺾이지 않는 강건 

한 陽의 기상을 딱딱함이 특징인 金을 빌려 표 

현하려한 시도로 이해해야 타당할 것이다. 

반면 五行 範廳 집합 이름으로서의 金은 木

火의 上升 작용이 끝나고 表陽이 다시 寶面으 

로 濟{;;!(:하려는 收敵의 최초 단계를 의미한 

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金은 收數性을 상징 

하는 것이라 봐야할 것이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를(乾)과 

24) 金輪濟 校關,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4 

25) 金敬珠 譯著, 新完譯 周易, 서울, 明文堂,
1985, p 440 

26) 韓東짧, 宇富쫓化의 原理, 서울, 홈林出版, 
199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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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의 土를 配屬한 것은 「說휩傳 11章」에 있 

는 ‘坤 寫地’란 구절 때문이다. 地는 곧 土라 

하여 뜸(뼈)과 五行의 土를 配屬한 것이다. 이 

또한 앞에서 살펴본 =(乾) - 金 配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 「說

펙傳 7章」에 보면 ‘뼈 II頂也’잉)라는 문구가 있 

다. 이는 初종에서 三증까지 다 陰증인 등:(坤) 

가 소극적이요 비활동적이요 힘이 유약한 것을 

상정함을 표현한 것이다,잃) 따라서 ‘坤 寫地’에 

서 地를 빌려 표현하고자 한 뜨(坤)의 특성은 

陰의 靜함과 受容性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반면 五行에서의 土는 陰에도 陽에도 치우치지 

않고 不偏不黨한 ~對中和之氣를 의미한다,29) 

五行에서의 土는 中央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 

로 ‘뻐 짧:ttll’의 地와 五行에서의 土의 의미는 완 

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八휩와 五行의 配屬 관계 중 드 

(乾) - 金, 등=(坤) - 土 配屬의 논리적 誤랬를 

살펴보았는데, 등(兌) - 金, 프(離) - 火, 뜯 

(震) - 木, 프(짧) - 木, 걷(#) - 水, 한(良) 

- 土의 配屬 논리 또한 통일한 誤該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 

하므로 모든 配屬 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 

고자한다. 

이번에는 京房의 八함와 五行 配屬 이론이 

옳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 

자. 이를 통해 京房 理論의 誤꿇가 보다 확연 

히 드러날 것이다. 만약 ‘坤 짧地’라는 문구 때 

문에 뜨(坤)이 五行의 土와 配屬된다면 r說함 

傳 11章」에는 수많은 딩體 모순이 발생하게 된 

다. r設휩傳 11章」에 수록되어 있는 뜨(坤) 관 

련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27) 金椰濟 校閒,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4 

28) 金敬璥 譯著, 新完譯 周易, 서올, 明文堂,
1985, p 440 

29) 歸東錫, 宇\ti'쫓化의 原理, 서울, 좀林出版, 
199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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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 鳥地 穩母 寫布 f훌옳 鳥홉옮 寫均 鳥子母

牛 鳥大與 鳥文 짧~ 짧炳 其於:ttll也 짧黑3이 

위 문장을 보면 ‘坤짧쏠’라는 문구가 있다. 

옳는 가마솥으로 곧 쇠덩어리이다. 따라서 京

房 理論의 論理대로라면 EE(坤)은 五行의 金과 

도 配屬되어야 한다, 

「設환傳 11章」의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자, 

乾 穩天 德園 寫君 鳥父 薦玉 짧金 寫寒 댐}께( 

짧大iJi; f똥良馬 짧老馬 寫靜馬 鳥默馬 鳥木果31)

‘乾寫金’이라는 문구 때문에 =(乾)이 五行의 

金에 配屬된다면, 寒과 永은 五行의 水에 해당 

하므로 ‘짧寒’과 ‘鳥껴〈’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 
(乾)은 五行의 水에 配屬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은 五行의 火에 해당하므로 ‘짧大 

未’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乾)은 五行의 火에 

도 配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g윷 鳥木 寫}亂 짧長女 짧觸直 寫I 寫白 寫長

鳥高 寫進退 馬不果 짧莫 其於人也 흉흉髮 馬

廣顆 馬多白眼 寫近利市三倍 其究 짧操춧↑32) 

‘異寫木’이라는 문구 때문에 프(앓)이 五行의 

木에 配屬된다면, 白은 五行의 金에 해당하므 

로 ‘뚫白’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異)은 五行

의 金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r說휩傳 11章」에 기재된 歸屬物들의 

五行 屬性을 따져보면 동일한 춧f象 내에서도 

그 성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歸屬物 한 

두 가지의 표行 屬性을 근거로 해당 환象의 五

行 屬性을 규정하는 것, 즉 八휩와 五行의 配

3이 金**濟 校關,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7 

31) 上揚書, p 426 
32) t揚書, 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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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 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r說최傳 11章」을 잘 

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근거로 著者는 京房의 

八촬와 五行 配屬 이론에는 분명한 誤꿇가 있 

다고 생각한다. 

2) A휩와 廳服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考察

八함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京房의 理論은 

醫易會通 理論에 그대로 수용되었는데, 八최 

思想과 範購 체계를 이용해 韓醫學을 해석한 

專門書인 『中國八힘醫學』에 수록된 내용을 통 

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五行 中의 水와 火는 八휩 中에서 #水, 離

火와 같다. 五行 中의 土는 八휩 中에서 良山,

坤地와 類似하다. 五行 中의 木은 八휩 中에서 

興風, 震雷와 관련 있다. 표行 中의 金은 八封

中에서 乾이 剛한 것과 兌가 가지런한 性質을 

갖는 것과 같다.잃) 

위 내용을 보면 를(乾)와 金, 프(兌)와 金,

뜯(離)와 火, 뜯(震)와 木, =(앓)와 木, 뜯 

(#)와 水, 뜯(良)와 土, 뜨(坤)와 土가 配屬

되어 있는데 이는 京房의 理論과 일치하는 것 

이다, 『中國A함醫學』 뿐 아니라 『醫易會通精

義』, 『周易與中醫學』, 『醫易햄뺨』 둥 2,000여 

년간의 醫易會通 理論을 총괄 정리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모두 京房의 이론대로 八화와 五行을 

配屬하고 있다. 그러므로 京房의 理論이 그대 

로 韓醫學에 수용되어 醫易會通 理論 정립에 

웅용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즉 

歷代 醫家들이 주장한 八환와 廳뼈의 配屬 理

論은 모두 京房의 八휩와 五行 配屬 理論에 기 

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 

33) 五行之中的水딩火, 和八함之中的攻之水딩離화之 
火相同 ; 五行之中的土, 和八화之中的良함之山及 
坤최之地其義類似 ; 五行之中的木, 和J\휩之中的 
짧휩之風及震휩之雷亦有有關 ; 五行之中的金, 和
A화之中的乾휩之剛及兌휠之齊性可比附.(劉杰, 훌 
d浚 著, 中國A화똥學, 中國 좁島市, 뿜島出版社, 
1993, p 147) 

魔服의 A휩 配屬에 關한 !ff究

미 살펴보았듯이 京房이 주장한 를(乾) - 金,

프(兌) - 金, 프(離) - 火, 뜯(震) - 木, = 
(異) - 木, 뜯(#) - 水, 뜯(良) - 土, 뜸(坤) 

- 土의 配屬 理論은 誤랬가 있다. 따라서 京房

學說을 그대로 따를 경우 諸家學說은 그 출발 

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이론이 

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 京

房學說올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八휩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관한 합리 

적 설명을 한 후 八휩와 廳服를 配屬해야 할 

것이다. 즉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八힘와 廳

服를 配屬해야 한다는 뭇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諸家學說을 살펴 

보도록 하자. 

(1) 張介훨說 考察

尹陽烈%)은 “張介寶은 『靈樞』 r九宮八風屬」

과 後天八휩方位를 配合하여 를(乾) - 小陽,

뜯(兌) - 뼈, 뜯(離) - 心, 뜯(震) - 府, = 
(異) - 몹, 뜯(#) - 뽑, 한(良) - 大陽, 한 

(坤) - 牌로 配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헌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

類經圖寶』 r九宮J\風圖」를 근거로 삼았으리라 

추측된다. 

34) 大田大學校 韓똥科大學 原典數室
35) 尹陽烈, 廳뼈와 八화配屬에 關한 !if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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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느표 2. 九宮八j폐.圖37) 

도표 2. 九宮A風圖36)

도표 2의 「九宮八風圖」를 보면 『靈樞』 r九

휩八風篇」과 後天A封方位가 결합되어 았어 尹

陽烈이 이를 근거로 등(離) - 心, E응(坤) -

牌, =(兌〉 - 빠, 르(乾} 小錫, 응=<*> - 뽑, 

프(&) - 大|앓, 프(震} - Hf, 프(짧) - 뽑의 

配짧을 振介췄 說이라고 주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九宮八風圖에는 藏뼈의 명칭이 없 

마. 하지만 『靈樞』 「九宮八風篇」과 後天八빨方 

位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配屬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마. 우선 『靈樞」 「九宮八風篇」

을 살펴보자. 

j패從南方來, 名日大弱Jilil., 其傷人也, 內舍於

心 - 風從西南方來, 名B짧風, 其陽人ill, 內舍

於IJ왜 -- 風從西方來, 名B剛風, 其陽A也, 內舍

於’Jlfj .... 風從西北方來, 名日뺨風, 其陽人也, 內

舍於小陽 - 風從北方來1 名日大剛風, 其陽人

也, 內舍於뽑 - 風從東北方來, 名日뻐風, 其傷

人也, 內舍於大陽 - 風從東方來, 名日짧兒風, 

其陽Alli, 內舍於)ff .... 風從東南方來, 名日弱

風, 其傷人ill, 內舍於몹 .... ._37) 

36) 폈介흉 原著, 類經E경寶,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8 

37) 싹元植 校合編훌, 精校 黃帝內짧靈樞, 서올l 東

178 

위 내용을 도표로 정랴하면 다음과 같다. 

南-心
(太꿇風} 

東南 몹 
(弱風)

東-RT

(뿔兒風) 

東北-大陽
(때風) 

北賢

西南-牌
(課風)

西-D며 

(剛風)

西北-小陽

(折風}

(大剛風}

도표 3. 八風의 名稱과 方位

이번에는 後天八휩方位에 대해 살펴보자. 

後天A최方位는 文王八환方位라고도 한다. 

중국 北宋 때의 學者인 B~羅38)01 주장하였다. 

=(離)는 南, 등응(#;)은 北, 뜯(靈)은 東, = 
(兌)는 西, 프(異)은 東南, 한(良)은 東北, == 

(坤)은 西南, 르(乾)은 西北에 배치하였다_39) 

위 때용을 도표로 챙리하면 다음과 같다. 

i'f~學{iff究院 出版部, 198.5, p 328 
38) 中國 北宋 인종, 영종, 신중 때의 學者. 시호는 康

節. 道家에서 없書先天象數學을 배우고 象數를 원랴 
로 하는 관념론적 철학을 수립하였다.{金騎東 編著,
易思想짧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잊쳤, p 많9) 

39) 金觸東 編著, 易思想離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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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南
(::) 

東
{뜯) 

東北
( ==) 

F혐 
{드) 

北
(뜨〉 

西南
( ==) 

西
(=) 

西北
(三)

도표 4. 八方과 八합 

도표 3과 도표 4애는 ’方位’라는 공통요소 

가 었다. 따라서 方位를 가준으로 八휩와 購服

를 配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도표로 정라하 

면 다음과 같다. 

東南

(::-몹} 

東
(=-府)

東北
(뜸-大陽) 

南
(:=-心)

北
(a-뽑) 

西南
(==-牌)

西

(프-師) 

西北
(를-小陽〉 

도표 5. 方位를 기준으로 한 八함와 廳服의 

配屬관계 

이러한 파정을 거쳐 張介寶 說이 성립된 것이 

다. 즉 張介寶 說은 도표 5에서 아래와 같이 八

촬와 觸뼈의 配展에 관한 부분만 할혜한 것이다. 

購服의 )\힘 配屬에 關한 짧究 

뜯-心 

르-뽑 응응-牌 

뜯-)lf 뜯-師 

뜯-大陽 三-小陽

뜨-賢 

도표 6. A휩와 廳服 配屬에 關한 張介寶 說

도표 6의 張介寶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휩와 五行 配屬과는 다륨을 얄 수 있다. 京

房學說을 따르변 뜯(뽕) - 木, 드(乾) - 金,

한(良)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張

介寶 說에서는 늪{異) - 土(몹), 르(乾) - 火

{小陽), 뜯(昆) - 金{大陽}으로 配屬된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靈樞』 「九宮八風篇』 이론 

과 後天八좋↑方位 이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 

온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고 생각한다. 

첫째, 『靈樞』 r九宮八風篇」의 이론과 後天八

휩方位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 

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즉 r靈樞J r九宮八風

篇」의 八方과 廳뼈 配屬이 八風이 침범하는 특 

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다 생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先

天八휩方位도 있는데 굳이 後天八휩方位를 이 

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공통요소인 八方을 

매개로 두 이론을 결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에 대한 설명 퉁이 펼요한데 여에 대한 셜명이 

없다. 

둘째, ={乾) - 小騙, 뜯(兌) - 師, 틀(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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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 프(震) - Rf, :=(앓) - 뿜, 뜯(#) - 뽑, 

::(良) - :kl잃, 뜨(坤) 牌의 配屬 결과에 불 

균형이 있다. 즉 五廠五服 중에서 府, 心, 牌,

IJ$, 뽑, 업, 小l陽, 大陽만 A휩와 配屬되고 廳,

l않)])\';은 빠져 있는데 이 렇게 願과 勝跳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정 때문에 張介홈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張介質

設은 八죄와 魔뼈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王好古때)說 考察

:E好古 說은 그의 저서 『此事難9:n』41) r面部

形띤之圖」에 나타나 있다 그는 面部의 察色

부위를 記述하면서 르(乾) - 大陽, 뜯(兌) -

IJ$, 離 - 心, 뜩(震) - Hf, ::(뿔) - 願, 프 

(款) - l뽑, ::(良) - 小陽, 등등(坤) - 牌로 配

園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도표로 표현하였다. 

4이 rep國 元나라 때의 I!學者 호는 海藏이며 당시 
의 趙州 사람, 經史에 통달했고 똥方을 좋아하였 
으며 金나라 때의 名많 李東桓에게 배워 E學에 
정통하였다 웹州 @§學 교수가 되었으며 관내의 
똥學을 향상시켰다 평생 동안 저술이 많아서 r 

揚浪本草』 『dt짧難知』 둥을 저술하였다 헌學 이 
론상 그는 內因의 辦품상의 의의를 중시하였고 
!때와 땀의 溫補를 주장하였다.(東洋똥學大購典編 
媒委員會 編著, 東洋똥學大離典@, 경회대학교 출 
판국, 1999, p 346) 

41) 中國 元나라 때의 王好古가 1308년에 편찬한 
똥書. 전 2권 王好古가 스숭 李果의 똥學 論述
을 편집한 것으로 기초 이론에 속하는 經絡, 鷹
}Uf, 病웰, 病源과 임상에 속하는 ~J$fil, 治據法 동 
의 내용을 포팔한다. 그 중 陽寒六經 치료에 대 
한 서술이 특히 상세하며 李果의 학술 사상이 상 
당히 반영되어 있다.(東洋똥學大雖典編幕委員會 
編著, 東l-'FI!~칩大關#!l®,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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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部 形 色 之 圖〉

뜸-心 

등(異)-觸 -- EEi 
==-암 

뜯 -)lf =-師

응르-小陽 를-大陽 

羅
도표 7. 八휩와 職服 配屬에 關한 王好古

說42)

도표 7의 王好古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최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

房學說을 따르면 한(良)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王好古 說에서는 한(昆) - 火

(小陽)로 配屬된 것이다. 이상의 王好古 說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封와 職뼈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휩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 - 大陽, 프(兌) - 뼈, 離 -

心, 뜯(震) - 따, =(앓) - 觸, 뜯(#) - 賢,

한(&) - 小陽, 뜯(坤) - 牌의 配屬 결과에 불 

균형이 있다. 즉 五鐵五뼈 중에서 府, 心, 뼈, 

뽑, 擔, 小陽, 몹, 大陽만 八함와 配屬되고 牌,

牌跳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牌와 勝跳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王好古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王好古

說은 八휩와 廳服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2) 王好古 原著, 大田大學校 韓똥科大學 第10期 후 
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
社, 1998,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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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王肯堂43)說 考察

王肯堂 說은 그의 저서 『證治準觸』뼈)에 나 

타나 있다. 그는 眼의 八廳와 A함의 配屬을 

설명하면서 八휩와 職뼈의 配屬法을 밝혔는 

데,45) =(乾) - 師·大陽, 드(兌) - 뽑,下魚, 

=(離) - 心·小題, 뜯(震) - 府·擔, =(앓) -

ijf ·中魚, 뜨(吹) - 賢·牌빠, 한(良) - 命門·上

魚, 한(坤) - 牌·몹로 配屬하였다%) 이를 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축} 
=; - 등등 == --

(乾) (兌) (離) (震) (짧) (攻) (흉) (坤)

R며 
賢

心, ijf. 賢·
命

藏B빠 ’大
ijf. 

中 勝
門· 牌·

下 m홈 上 뽑 
陽

~ 
陽 魚 Jb'6 

*훌 

도표 8. 王肯堂 說

43) 中國 明나라 때의 ~學者‘ 지금의 江蘇省 사랍. 
고향에서 똥學을 연구하며 환자를 치료하여 똥術 
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많은 똥書를 원고 자신 
의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11년에 걸쳐 『託治準觸
』 44권을 편성하였다.(東洋똥學大離典編흉委員會 
編著, 東洋똥學大雖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 330 - 331) 

44) 中國 明나라 王肯堂이 편찬하여 1602년에 간행 
된 총서. 다루고 있는 科目과 病種이 광범위하며 
病誼마다 먼저 歷代 동學者들의 치료 경험을 소 
개하고 후에 자기의 견해를 천명하였으며 病託과 
服狀의 같고 다름을 변별하고 因託論治하여 立法
處方하였다. 수록한 자료가 풍부하고 논술의 조 
리도 분명하다.(東洋몽學大廳典編舞委員會 編著,
東洋~學大離典@, 경회대학교 출판국, 1999, p 
335) 

45) 尹觸烈, %흉服와 A화配合에 關한 1'I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 01.12-2, 1999, p 219 

46) 파乎八휩, 師絡옳繹子腦, 實通廳服 - 乾居西
北, 絡通大陽之뼈 鷹屬師 :[}.:正北方, 絡通勝ll'lt
之服, 職屬子뽑 - 良位東北, 絡通上崔之服, 鷹配
命門 - 震표東方, 絡通fill뼈, 職屬千Jlf 앓位東 
南, 絡通中魚之服, 觸屬Jlf絡 • 離正南方, 絡通小
陽之服, 廳屬千心 - - 坤位西南, 絡通몹之服, 驗屬
千牌 兌正西方, 絡通下짧之服, 鷹配賢絡 - ‘ 
(王肯堂, ~iE治準觸, 中國 北京, 中國中똥藥出版 
社, 1997, p 227) 

廳服의 八휩 配屬에 關한 !ff究

도표 8의 王肯堂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휩와 五行 配屬과는 다륨을 알 수 있다. 京

房學說을 따르면 뜯(兌) - 金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王肯堂 說에서는 뜯(兌) - 水

(賢)로 配屬된 것이다. 또 등등(良) - 命門, 프 

(良) - t魚, 프(異) - 中魚, 뜯(兌) - 下魚로 

配屬되었다. 이와 같은 王肯堂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화와 廳服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휩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셜명이 없다. 

둘째, 三魚와 命門이 도입된 이유에 관한 논 

리적 설명이 없다. 

세째, 를(乾) - 師·大陽, 뜯(兌) - 뽑·下魚, 

등(離) - 心·小陽, 뜯(震) - 府·觸, 등(異) -

府,中魚, 뜯(#) - 賢·勝跳, 뜯(良) - 命門·上

傳, 뜯(坤) - 牌·몹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즉 五廳五服 중에서 ijf과 뽑만 두 개의 

화象과 중복 配屬되어 있는데 이렇게 8꾸파 賢

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정 때문에 王肯堂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王肯堂

說은 八휩와 魔服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鴻道立47)說 考察

l馬道立은 =(乾) - 督服, 프(兌) - 뼈·大陽, 

뜯(離) - 心·小陽, 뜯(震) - 府·觸, 뜸(異) -

心包絡,三傳, 응등(행) - 뽑·勝跳, E응(良) - 牌·

몹, E를(坤) - 任服으로 配屬하였다.뼈) 이를 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7) 中國 훔나라 때의 學者. 江蘇 東台 사람. 字는 
務堂. 著書로는 易經交辰實 2권이 었다.(金勝東 
編著, 易思想짧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잃3) 

48) 尹陽烈, %훌뼈와 八화配合에 關한 昭究, 大韓原
典~史學會誌 Vol.12 -2, 1999,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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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최 

(乾) (兌) (離) (震) (짧) (#) 
(良

(坤)

,t.,, 

%짧 督
nm ’ 1U· 

n꾸· 
包 뽑· 

牌, 任

IDff !빠 
大

m쩔 
絡· 勝

B目3 g따 
R융 %강 뼈t 

;뽕 

도표 9. 碼道立 說

그런데 鴻道立 說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프(乾), == (坤)을 제외한 나머 

지 좌象에 配屬된 없행뼈 명칭이 魔8빠가 아니라 

經絡을 지칭한다고 가정할 경우이다. 이 경우 

는 A환와 經絡의 配屬 문제이기 때문에 본 論

文의 주제를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督服

과 任l派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이 經絡이 아니 

라 熾뼈를 지칭한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표 9의 碼道立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J\함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

하學說을 따르면 등(짧) - 木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鴻遊立 說에서는 ::(뿔) - 火

(心包, 三힘)로 配屬된 것이다. 또 a(乾) -

督!派, 5응(뼈) - 任|派으로 配屬되었다. 이와 같 

은 鴻道立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한다‘ 
첫째, 八封와 購服 配屬의 기준이 되는 A휩와 

五行의 配關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奇經/\.I派 중 督服과 任服만 도입되어 

八함와 配屬된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섣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碼道立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鴻道立

說은 /、죄와 廳服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해同珍49)說 考察

짐[l同珍은 그의 著書 『醫易一理』에서 를(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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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드(兌) - 左手, 프(離) - 心, 갚(震) -

左足, 등(異) - 右手, 프(#) - 뽑, 한(良) -

右足, 뜯(坤) - 府으로 配屬하였다.%) 이를 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출f 
등등 

(乾) (兌) (離) (震) (앓) (#) (良) (坤)

廳
R힘 

左 1l,\ 左 右
뽑 

右
lff 

m함 手 足 手 足

도표 10. 八휩와 廳服 配屬에 關한 部同珍 說

도표 10의 部同珍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

의 A환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뜸(坤) - 木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耶同珍 說에서는 뜨(坤) - 木

(lff)으로 配屬된 것이다. 또 手足을 도입하여 

八최와 배합한 점이 특정적이다. 이와 같은 部

同珍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정이 있다고 생 

각한다. 

첫째, 八촬와 爛服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휩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인체의 여러 부위 중 手足만 도입되어 

廳服와 동동하게 八최와 配屬된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B~同珍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部同珍

說은 A封와 鐵뼈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49) 1897前後在世. 湖北江夏(今武昌)A. 字陳誠,
융四九居土。 先入f±途뽑官 年老棄官짧隱 鳥A該
據族病. 저유{똥易一理}(陣玉堂 編著, 中國 近現
代/\物名융大離典, 中國, 1993, p 541) 

5이 六十四휩配人身때 r周易參同햇』已詳論之 • 乾
廳首 짧llili 坤흉題 鳥Jlf 離馬火 짧心 :I#:寫水 용송뽑 
四춧}配諸四屬 兌寫左手 뚫鳥右手 震寫左足 良碼
右足 四화又짧牌土 土居四維 牌主四뾰 - .(耶同
珍 原著, 朱n賢 王若水 總審關, 上海中똥學院中 
똥文敵昭究所 主編, 歷代中똥珍本集成 第16卷 內
똥易一理, 中國 t海, 上海三聯書店, 199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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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생각한다. 

(6) 何夢搖51)說 考察

何夢뚫는 그의 저서 『醫偏』52)에서 뼈 - 를 

(乾)·=(兌), 心 - 뜯(離), 따 - 뜯(震)·= 

(異), 賢 - 뜨(#), 牌 - 뜯(坤)·뜯(良)으로 j、

춧f와 購服를 配屬하였다.잃) 이를 도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八휩 --
(乾) (兌) (離) (震) (異) (#) (良) (坤)

%흉 
R벼 ,c,, Bf 뽑 牌

B빠 

도표 11. 何夢짧 說

도표 11의 何夢짧 說을 살펴보면, 八휩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 

51) 中國 춤나라 때의 관리이며 文A 겸 똥學者. 廣
東 南海 사랍‘ 관직으로는 奉天 滾陽州에 이르렀 
고 思恩에서 임관할 때는 훨觸가 유행함에 方藥
을 베풀었으며 벼슬에 뜻이 없었으므로 쨌里로 
돌아와서 의료에 종사하였다. r똥編』 동의 책을 
著述하였다.(東洋많學大蘇典編餐委員會 編著, 東
洋똥學大解典@, 경희대학교 출판국, 1뺑, p 
19) 

52) 中國 좁나라 何夢짧가 편찬하여 1751년에 간행 
된 똥書, 기초와 입상을 결합시킨 똥學入門書.(東 
洋똥學大解典編舞委員會 編著, 東洋똥學大廳典@, 
경희 대학교 출판국, 1999, p 155) 

53) 心師居隔上 而뼈尤高 天之分也 故屬乾金 --- 陽
氣上升至心而盛 陽盛명Qj홉火 故心屬火 子촬짧離 
- 兌 乾上홉:~之찢也 lfrti居心上 乾之上劃也 上劃쫓 
而寫兌 子時鳥秋 子象寫金 金性沈降 秋氣數輔 陽
氣升極而降 由lfrti而降 故師X屬兌金 ‘ :!k外陰而
內陽 陽氣뺨藏手黃良之中 靜極夏動 故~至而-陽
生 驚짧而雷擊ill 뽑得命門之火所薰 化氣以上 )lf 

受之而升觸 故)lf子時薦春 子象뽑木 子훗~j옳震雷앓 
風 牌藏居中 寫上下升降之樞組 敢食入몹 牌
寫行運其氣千上下內外 狼土之化布千四時 故屬土
子훗}뚫坤寫& 
(李浚川 蕭漢明 主編, 똥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pp 287-291) 

廳服의 A춧↑ 配屬에 關한 핍究 

로 따른 何夢搖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何夢뚫 說은 八휩와 廳服 配屬

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7) 現代 中國醫家들의 諸說 考察

@ 劉炳權54) 說

劉炳權은 =(乾) - 大蘭, 프(兌) - 師, 離 -

心, 뜯(震) - 府, =(異) - 願, 걷(행) - 賢,

뜯(용) - 몹, E등(坤) - 牌으로 配屬하였다.닮)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A훗} 
(乾) (兌) (離) (震) (異) (렛) (良) (坤)

廳
大陽 B며 ,c,, R구 m홈 賢 뽑 O뿔 

g빠 

도표 12. 劉炳權 說

도표 12의 劉炳權 說을 살펴보면, 八최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 

로 따른 劉炳權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劉炳權 說은 A춧}와 購服 配屬

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짧竹公, 條山陽 說

짧竹公 彼山陽은 =(乾) - 腦, =(兌) - 뼈, 

뜯(離) - 心,命門, 뜯(震) - 府,觸, =(앓) -

府, 뜯(#) - 賢, 뜸(良) - 牌, E등(坤) - 牌·

몹’大陽으로 配屬하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54) 中國 廣州市 大德路 111뭉 廣東省中똥院主任훨 
師 (http://.w허k.com.cn) 

55) 尹陽烈, 없앓뼈와 A춧}配合에 關한 隔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56) 緊竹公 彼山陽 編著, 周易힌養生, 首都師範大學
出版社, 北京, 1994, pp 71 - 72 

18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뿔學原典學會誌 Vol. 17-1 

/\ 등등 = == 

축} (乾) (兌)
(離

(震) (짧) (#) (良) (坤)

牌
,i:,, 

)ff 
k짧 몹 

00 1빠 )J퍼 
ιn~‘ 

ijf 뽑 牌
m홉 小陽

門
大陽

도표 13. 짧竹公, 破山l陽 說

도표 13의 짧竹公 彼山陽 說을 살펴보면 京

]Ji‘學說의 /\죄와 五行 配屬과는 다륨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 (坤)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짧竹公 彼山陽 說에서는 

등=(뼈) - 火·土(牌,뭘)·金(大陽)으로 配屬된 것 

이다. 또 댐를 도입하여 八휩와 배합한 점이 

특정적이다. 이와 같은 짧竹公 彼山陽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최와 廳뼈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휩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는 왕을 상정한다. 인체에서는 

생명활동을 총괄하여 主宰하는 것을 상정하므 

로 |빠와 配關한다.”57)고 하였는데, 이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心者 君主之힘 神明

rn;원’58), ‘빼l寫一身之主 …… 心藏빼’59)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풍의 표현에 

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인체 생명활동 

을 主宰하는 職뼈가 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乾)과 心을 配園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셋째, 를(乾) - 뼈, =(兌) - 뼈, =(離) -

57) “휩짧天빠, 쟁君, 짧狂人#生命活動j必須有總的主 
떻, tE人#딩腦通/;(<;.” (짧竹公 倚山R용 編著, 周易
딩養生, 함都師範大學出版社, 北京, 1994, pp 
71 - 72) 

58) 싹元뼈 Bl合編幕, *펌校 黃帝內經素問, 東洋똥學 
따f究院 出版部, 1985, p 34 

59) 얀俊 著, 原本 *~흐옆짧, 南山堂, 1994, p 94 
6이 洪元植 校合編짧,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똥學 

땅f究院 出版部, 1985,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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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命門, 뜯(震) - 府·體, =(異) - Hf, 등= (;!k) 

- 뽑, =rn) - 牌, == (坤) - 牌·몹·小陽·大陽 

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먼저 五魔五뼈 

중에서 府과 牌만 두 개의 휩象과 중복 配屬되 

어 있는데 이렇게 R주과 牌만 특별 취급받을 아 

무런 이유가 없다. 또 뜯(震), 뜯(離), 등=<坤) 

만 두 개 이상의 鐵服와 쩍지어질 아무런 이유 

가 없다. 그리고 擔파 勝麻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짧竹公 彼山

陽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짧竹公 彼山陽 說은 八휩와 廳뼈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田合錄說

田合澈은 등(乾) - 三魚, 뜯(兌) - 뼈, 離 -

心, 뜯(震) - 府, =<앓) - 廳, 뜯(#) - 賢,

뜯(良) - 몹, 응를(坤) - 牌로 配屬하였다,61l 이 

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싫|(훌)|(훤(꿇 I(뚫)!(뚫)|(뚫)|폐(꿇) 
짧|훌|뼈|心|따|빽빽뿜|牌 

도표 14의 田合緣 說을 살펴보면, 劉炳權

說과 거의 비슷한데 =(乾) - 三魚의 配屬만 

다르다. 즉 劉炳權 說과 마찬가지로 /\휩와 五

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田

合綠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田合綠 說은 八휩와 職服 配屬에 관한 올 

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乾) - 三魚의 配屬 관계가 다르므로 

田合禮 說이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 

61) 尹陽烈, 廳뼈와 八휠配合에 關한 없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ol.12 2, 1999,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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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田슴輸 說은 八封와 魔服 配屬에 관한 올바 

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A휩와 購服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힘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三(乾) - 三魚, 뜸(兌) - 뼈, 離 -

心, 갚(震) - 府, 프(뿔) - 廳, 프(#) - 賢,

프(良) - 봅, 응:(坤) - 牌의 配屬 결과에 불균 

형이 있다. 五魔六뼈 중에서 小陽·大陽·勝麻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 

가없다. 

@ 影靜山62) 說

影靜山은 王肯堂의 『證治準觸』說을 繼承하되 

약간 變化시켜 르(乾) - 뼈大陽, =(兌) - 下

뽕, 뜯(離) - 心·小陽, 뜯(震) - -맑·願, ::(앓) 

- 中魚, 뜯(행) - 뽑·勝跳, 뜩(良) - 上魚, 응E 

(坤) - 牌· 몹를 配屬하였다,없) 이를 도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八 = == 

훗} (乾) (兌) (離) (震) (뿔) (#) (良) (坤)

%앓 
뼈· 

下
心·

府· 中
賢‘ 上 牌·

R빠 
大

f좋 m쩔 魚
勝

魚 봅 
陽 陽 Jb't 

도표 15. 형靜山 說

도표 15의 影靜山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

의 A함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프(兌) - 金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효Z靜山 說에서는 뜯(兌) - 下

뽑, 프(짧) - 中魚, 응등(良) - 上魚로 配屬되었 

62) 生子 1909 年, 遭寧開原縣人, 現薦遭寧中똥學 
院附屬똥院敎授. 형Ji:; 16歲 學똥, 受敎千一代名
똥馬二琴先生, 6극進修西똥. 臨표近70年, 精通內,
外, 歸, 兒, 針꼈, 提{昌針藥井用臨1*옳驗豊富. 
(http‘://www.networkchinese.com) 

63) 尹觸烈, 廳服와 八최配合에 關한 없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廳服의 A화 配屬에 關한 맑究 

다. 이와 같은 형靜山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휩와 廳服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휩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셜명이 없다. 

둘째, 上魚·中뽑·下魚가 도입되어 각각 뜸 

(良)·프(異),뜯(兌)와 配屬되는 이유에 관한 

논리적 셜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정 때문에 影靜山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影靜山

說은 A촬와 鐵服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 尹陽烈64) 說 考察

尹陽烈은 =(乾) - 命門, 뜸(兌) - 師, 離 -

心, 프(震) - 府, 프(異) - 體, 뜯(#) - 賢,

뜸(良) - 뿜, E응(坤) - 牌로 配屬하였다, 이는 

劉炳權 說의 를(乾) - 大陽과 田合緣 說의 를 

(乾) - 三魚의 配屬이 를(乾) - 命門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 = - == 등등 

춧} (乾) (兌) (離) (震) (異) (&) (良) (坤)

홈훌 命
R힘 ,c,, R꾸 觸 뽑 볍 牌

8빠 門

도표 16. 尹陽烈 說

도표 16의 尹陽烈 說을 살펴보면, 劉炳權

짧과 거의 비슷하므로 劉炳權 짧파 마찬가지로 

八최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尹陽烈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尹陽烈 說은 八화와 職服 配屬

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등(乾) - 命門의 配屬 관계가 다르므로 

尹陽烈 說이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 

64) 大田大學校 IJli典敎室
65) 尹陽烈, 짧뼈와 八화配屬에 關한 없究, 大韓原
典똥史學會誌 V이 12 2, 1999, pp 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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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尹陽烈 說은 八좌와 魔뼈 配屬에 관한 올바 

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A폐와 藏船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함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르(乾) - 命門, 뜯(兌) - 뼈, 離 -

心, 프(震) - Hf, =(앓) - 體, 뜯(#) - 賢,

프(良) - 뽑, E등(坤) - 牌의 配屬 결과에 불균 

형이 있다. 五廳五服 중에서 小陽·大陽·勝麻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 

가없다. 

(9) 請家學說 考察 結論

결론적으로 八죄와 職뼈의 配屬에 관한 諸家

學說은 모두 誤認가 있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京房 理論이 八

펙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定說로 전해 내려왔 

음에도 불구하고 A휩와 職뼈의 配屬 과정에서 

는 이것이 무시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르(乾)과 金을 配屬하는 것이 옳다면, 

당연히 =(乾)은 藏뼈 중에서 金에 해당하는 

)]$나 大!없 혹은 둘 다와 配屬되어야 한다. 그 

런데 르(乾)과 小|陽을 配屬하거나 드(乾)과 三

佳를 配屬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모순이다. 五行과 鐵뼈의 配屬 관계가 이미 결 

정되어 있으므로 A힘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따라 A좌와 藏船의 配屬 관계가 결정되어야 

옳기 때문이다. 아마도 歷代 醫家들 역시 이러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觀點대로 나름대로의 學說을 주장 

한 까닭은 京房 理論에 따라 A휩와 職服를 配

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補完하는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선태이었 

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 購聊의 八화 配屬에 關한 板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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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八힘와 職服의 配屬에 關한 著

者의 Wl說을 논리적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먼저 陰陽, 五行, A휩 둥의 기본 개념을 나 

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八휩와 藏8府의 

配屬에 關한 Wl說을 수립할 것인데, 그 과정에 

서 수학의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논리를 전개 

해 나갈 것이다. 수학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미리 밝혀툴 것은 著者는 표職五服의 

분류법에 근거하여 八함와 職服를 配屬할 것이 

라는 점이다‘ 한의학에서는 魔뼈를 五魔六뼈로 

분류하되, 經絡學說에 적용할 때는 五魔에 心

包를 덧붙여 六廳六服의 분류법을, 廳服學說에 

적용할 때는 六服에서 三集를 빼고 五魔五뼈의 

분류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A춧↑와 魔服의 

配屬은 내용상 鐵H府學說에 가까우므로 五職五

服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1)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陰陽, 四象, 八휩 

의 의미 

(1)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太極과 陰陽

r緊離上傳 11章」에 ‘易有太極 是生兩嚴’67)라 

는 구절이 있다. 太極은 最高無上의 本源을 가 

리키는데,%) 本源이란 아무 것도 분리되지 않 

은 純一한 근본 상태를 의미한다. 兩嚴란 天地

또는 陰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주의 大法이 
다,69) 

太極은 純一하므로 1範簡 체계 즉 範購가 

나뉘지 않는 개엽이고, 兩嚴는 ’兩 I이란 글자에 

서 알 수 있듯이 2範隱 체계다. 太極은 範購를 

나눌 수 없지만, 兩嚴 즉 陰陽은 우주를 두 가 

66) 김완회 김광중 著, 廳聊學의 이론과 임상, 서 
울, 一中社, 1996, p 21 

67) 金椰濟 授關,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68) 金路東 編著, 易思想購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04 

69) 上抱書, p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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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範廳로 나누어 보는 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太極은 좌표로 나타낼 수 없지만 陰陽은 다음 

과 같은 일차원 좌표 즉 일차원 수직선으로 간 

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좌표 1. 일차원 수직선 

꺼&홈 ·陽}

좌표 2. 陰陽 수직선 

좌표 1은 수학에서 혼히 보는 일차원 수직 

선이고, 좌표 2는 -와 + 기호 대신 陰(--)과 

陽(-)을 수직선 양끝에 써 놓은 것으로 著者

가 陰陽 수직선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1과 좌표 2의 의미를 쌀펴보면, 먼저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가 -와 +의 두 종 

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를 -와 +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범 

주 체계를 상정한다. 그리고 좌표 2의 陰陽 수 

직선은 우주 만물이 陰(--)的인 것과 陽(-)的

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됩을 나타낸다. 즉 陰

陽 수직선은 우주 만물을 陰(--)的인 것과 陽

(-)的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 

를 상정한다. 

따라서 陰陽은 간단히 말해서 2범주 체계, 

혹은 일차원적 範購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四象과 五行

CD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四象
r緊購上傳 11章」에 ‘兩嚴生四象’70)이라는 구 

절이 있는데 이는 陰陽의 2範購 체계가 4範購

7이 金鏡濟 校關,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廳服의 A휩 配屬에 關한 핍究 

체계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함 

象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四象은 =(太陽), =(少陰), =(少陽), ==(太

陰)으로 -(陽)과 --(陰) 두 종류의 죠가 상하 

로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y축 
+ 

2 상한 I 1 상한 
(-x, y) I (x, y) 

시 +X축 

3 상한 \4 상한 
(-x, -y) I (x, -y) 

좌표 3. 이차원 평면좌표 

굿축(上) 地축(下) 

陽\ - 끼陽 

0 

陰 陰

좌표 4. 四象天地 좌표 

좌표 3은 수학에서 흔히 보는 이차원 평면 

좌표로 일차원 수직선 두 개를 직각으로 교차 

시킨 것이고, 좌표 4는 陰陽 수직선 두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것으로 著者가 四象天地 좌 

표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4에서 x축, y축 

대신 天축, 地축이라 하고 그 옆에 각각 t과 
下를 쓴 이유는 휩象을 형생할 때 어느 축이 

上죠가 되고 어느 축이 下갖가 되는 지를 나타 

내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少陰)은 天축 

이 陰이기 때문에 t交가 --가 되고, 地축이 

陽이기 때문에 下증가 -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四象天地 좌표라 이름한 것은 좌표 

4가 天축과 地축의 교차에 의해 四象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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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또 좌표 3과는 달리 각 축이 45 

• 씩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太陽), =(少

陰), =(少陽), ==(太陰)이 四正方에 위치하는 

것이 화象의 생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제 좌표 3과 좌표 4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좌표 3의 이차원 평면좌표는 모든 두 

實數의 조합이 (x, y), (-x, y), (-x, -y), 

(x, -y)의 4가지 숫자집단으로 분류됨을 나타 

낸다. 즉 이차원 평면좌표는 모든 실수(實數) 

의 짝을 네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정 

한다. 

그리고 좌표 4의 四象天地 좌표는 만물이 

네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四象天地 좌 

표는 우주 만물을 =(太陽), =(少陰), =(少

陽), ==(太陰)의 네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 

계를 상정한다. 

따라서 四象은 간단히 말해서 4범주 체계, 

혹은 이차원적 範購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四象파 五行의 관계 

가) =, =, =, ==의 성질 

=(太陽)의 휩象 구조를 살펴보면 -(陽증)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은 오로지 

陽만 존재하는 상태, 즉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 

된 상태를 상정함을 알 수 있다. 

==(太|앓)의 춧f象 구조를 살펴보면 --(陰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은 오로지 

陰만 존재하는 상태, 즉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 

된 상태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 ==은 동일한 죠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그 생질을 유추하기가 쉽다. 그런데 = 
과 =은 -(陽죠) 한 개와 --(陰죠)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증의 上下 위치만 다른 구 

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 ==에 비해 성 

질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과 =의 성질을 유추하려변 먼저 -(陽交)

와 --(陰증)의 성질을 알아야하는데, -(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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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陽의 속성상 상숭하는 성질이 있고 --(陰죠) 

는 陰의 속성상 하강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 

로 =과 =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작용이 일어남) 

二j
(작용이 끝남) 

二j
도표 17. =과 =의 성질 

즉 =은 陰의 자리에 있는 陽은 자신의 자리 

로 가기 위해 상숭하고 陽의 자리에 있는 陰

또한 자신의 자리로 가기 위해 下降하는 상태, 

즉 가운데에서 陰과 陽이 만나 활발히 작용하 

는 상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은 陰과 陽이 이미 자신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 더 이상의 이동과 이로 인한 활발 

한 작용이 없어진 상태, 즉 陰과 陽이 상호작 

용을 마치고 흩어진 상태를 상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 =, =, ==의 성질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象 四象의 성질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 

陰과 陽이 활발히 작용하는 
상태 

-- 陰과 陽의 작용이 끝난 상태 

--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 

도표 18. 四象의 성질 

나)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 

木과 火는 生長 과정을 상징하는데, 특히 木

은 훌陽이 表面으로 분산하려는 발전의 최초 

단계 즉 發生, 演出 풍의 활동상태를 상정하 

고, 火는 分散, 分짧, 長成 작용을 상정한다. 

土는 不偏不黨한 組對中和之氣로써 生長의 陽

작용이나 收藏의 陰 작용을 상정하는 것이 아 

니라 公正無私한 中 작용을 상정하는 것이다. 

金과 水는 收藏 과정을 상정하는데, 특히 金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廳8빠의 八휩 配屬에 關한 맑究 

表陽이 다시 훌面으로 잠복하려는 收藏의 최초 

단계를 상정하고, 水는 내부 김은 곳으로의 擬

結을 상정한다,71)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싫I
 

熾

(
歡
l 

Q뺏
 

土

도표 19. 五行의 순환 

도표 19에서 ‘木은 上升하기 시작하는 陽’이 

란 ‘木은 陽氣가 점점 성장함을 상정한다.’는 

의미고, ‘金은 下降하기 시작하는 陰’이란 ‘金은 

陰氣가 점점 성장함을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火는 陽極’이란 ‘火는 陽의 發散 작용이 

極에 이른 상태를 상정한다.’는 의미고, ‘水는 

陰極’이란 ‘水는 陰의 收數 작용이 極에 이른 

상태를 상정한다.’는 의미다. 土를 가운데 적어 

놓은 것은 ‘土가 木火金水의 작용을 조절한다.’ 

는의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木, 火, 土, 金, 水

의 성질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五行 五行의 성질 

火 ‘陽極 ; 長’을상정 

木
‘陽의 上昇 시작 ; 生’을 상 

정 

土 ‘中의 조절 작용’을 상정 

金
‘陰의 下降 시작 : 收’를 상 

정 

水 ‘陰極 ‘ 藏’을상갱 
도표 20.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木, 火, 土, 金, 水

의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木, 火, 金, 水와 

土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木,

火, 金, 水는 陽이나 陰의 기능올 상정하는데 

반해 土는 陰도 陽도 아닌 總對中和之氣로서 

中의 조절 기능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처럽 土

가 中의 조절 기능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土가 

木, 火, 金, 水의 성질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어 

야 한다. 그래야만 木, 火, 金, 水 중의 특정 

성질에 치우침 없이 나머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土와 나머지 木, 火,

金, 水를 통퉁한 범주 요소로 볼 수 없다. 木,

火, 金, 水가 순수 범주 요소로서 원자에 해당 

한다면 土는 木, 火, 金, 水가 골고루 섞여진 

요소이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범주 체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土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五行은 순수한 범 

주 체계라고 말할 수 없다. ‘木, 火, 金, 水의 

4 범주 요소+ 4범주 요소가 골고루 섞여진 
土’로 구생된 체계인 것이다,72) 

다) 四象과 五行의 관계 

=은 -가 두 개 겹쳐진 휩象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한 상태를 상 

정한다. 이는 陽極의 상태를 상정하는 火와 일 

치한다. 

;;은 --가 두 개 겹쳐진 훨象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한 상태를 상 

정한다. 이는 陰極의 상태를 상정하는 水와 일 

치한다. 

=은 初갖는 -이고 t죠는 --이다. 陽의 세 

력이 정점 성장하면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陰의 세력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 

72) 著者 註 ; 이상의 논리에 의해 五行의 相生과 
相행 이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71) 韓東錫 著,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각한다 그러나 이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1996, pp 52 - 62 내용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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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변에 잠복되어 있던 陽이 외부를 둘러싸 

고 있는 陰을 뚫고 演出하는 상태를 상정하는 

木과 일치한다. 

=은 初조는 --이고 上갖는 -이다. 陰의 세 

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陽의 세력을 끌어당겨 수렴하고자 하는 모습이 

다, 이는 외부로 확산된 陽을 다시 끌어들여 

저장하는 상태를 상정하는 金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四象과 土를 제외한 五行은 동일한 

범주 체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四象 체 

계에 조절작용을 하는 중앙의 개념이 더해지면 

五行 체계가 되고, 五行 체계에서 중앙의 개념 

이 빠지변 四象 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四象과 五行의 관계를 도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象|| == I = I == I == I 
| 五行|| 木 | 火 | 金 | 水 I 
도표 21. 四象과 五行의 관계 

(3)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八휩 

@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八휩 

r랬離上傳 11章」에 ‘四象生八힘’73)라는 구절 

이 있는데 이는 |양陽의 2範簡 체계가 四象을 

거쳐 8術騎 체계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좌象 구조를 살펴보변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八환는 =(乾), 뜯(兌), 프(離), 

뜯(震), 프(:=(앓)), 뜨(#), ==<良), 뜨(坤)으 

로 -(陽)과 --(陰) 두 종류의 죠가 上下로 중 

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73) 金**濟 校關,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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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5. 평면화된 삼차원 입체화표 

夫축 
빼‘ 

A축 

A축 地축 
뼈 

‘흥 

좌표 6. 八힘天地人 좌표 

좌표 5는 일차원 수직선 세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삼차원 입체좌표를 평변화한 것이고, 

좌표 6은 陰陽 수직선 세 개를 직각으로 교차 

시킨 업체좌표를 평면화한 것으로 著者가 八휩 

天:t!HA 좌표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표 4의 四象天

地 좌표와 마찬가지로 天축이 上죠를, 地축이 

下죠를 결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A축이 세 번째 증인 中종를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뜯는 天축이 陰이기 때 

문에 上죠가 --가 되고 地축이 陽이기 때문에 

下증가 -가 된다. 그리고 뜯의 영역과 비교할 

때 天축에 가까운 영역이라 A축은 陽에 해당 

하므로 中갖가 -이 되는 것이다.74) 

74) 著者 註 ; 업체좌표를 평면화하였기 때문에 A 
축의 陰陽은 구분되어 있지 었다. 地축과 비교할 
때 天축이 陽이므로 天축에 가까운 쪽은 陽, 地
축에 가까운 쪽은 陰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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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6을 八함天地人 좌표라 이름한 것은 

이 좌표가 天축과 地축과 A축의 교차에 의해 

八휩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 좌표 5와는 달리 각 축이 45。씩 기울어 

져 있는 이유는 八휩가 四正方 및 四間方에 위 

치하는 것이 춧f象의 성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좌표 5와 좌표 6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좌표 5의 평면화된 삼차원 업체좌표는 

모든 세 實數의 조합이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의 8 

가지 숫자집단으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삼 

차원 입체좌표는 모든 實數의 세 짝을 여넓 종 

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정한다, 

그리고 좌표 6의 八휩天地A 좌표는 만물이 

여닮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八휩天地A 

좌표는 우주 만물을 =(乾), 프(兌), 프(離), 뜸 

(震), 프(異), 뜯U#.:), 뜸(昆), 뜨(坤)의 여넓 종 

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정한다. 

따라서 八封는 간단히 말해서 8범주 체계, 

혹은 삼차원적 範購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八封와 魔服를 配屬해야 하는 이유 

3차원 입체좌표는 8개의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각각 A힘와 일대일로 대웅된다. 이는 

각 공간과 각 공간 영역에 포함되는 만물의 성 

질을 八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 

한다. 즉 八빡는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75)와 

사물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八휩와 魔뼈를 配屬해야 한다고 생 

75) 著者 註 ;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 
가 사는 우주를 4차원 우주라고 설명하였고, 최 
신물리학에서는 極微細 영역에 숨겨진 차원이 있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구에 몰두하고 었다. 
그러나 範購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 생 
각한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우리의 우주를 “3 
차원 공간 + 시간 차원”이라고 보고 논리를 전개 
해 나갈 것이다. 

廳服의 八춧} 配屬에 關한 Tiff究

각하는 것이다. A體가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 

에 그 구성 요소인 廳服 역시 3차원적 도구인 

八封와 配屬하여야만 그 성질과 의미를 정확하 

게 범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八휩와 鐵빠의 配屬에 關한 {&說

(1) 陰陽과 廳服의 配屬 관계 

廳은 陰, 뼈는 陽에 配屬하는 것이 驗뼈의 

陰陽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八환와 觸服의 配屬 관계를 결정할 때는 魔은 

陽, 服는 陰에 配屬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前者를 廳陰服陽說, 後者를 

職陽8빠陰說이라 할 때 어떤 이론을 선택하여 

八휩와 藏服의 配屬 관계에 웅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이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魔服와 八환의 配屬 관계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그래서 본 항목에서는 廳陰服陽說과 

藏陽8府陰說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l) 職陰服陽說

魔은 陰, 服는 陽에 配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定說로 인정되어 왔다. 이처럼 

확고한 定說로 인정되어옹 이유는 r黃帝內經』

에 단정적으로 記述되어 있기 때문이다. 

言A之陰陽 則外鳥陽 內寫陰, 言人身之陰陽

則背짧陽 H흉寫陰, 言A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

鳥陰 府者薦陽,76)

위 『黃帝內經』의 인용문을 보면 “五驗은 陰

에 속하고 六府는 陽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언 

급되어 었다. 그런데 결론만 제시하였을 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內外를 기준으로 廳과 

服의 陰陽을 나누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인체의 外는 陽에 해당하고 內는 陰에 해당 

76) 洪元植 校合編훌, 精校 黃帝內짧素問, 東洋똥學 
Wt究院 出版部, 198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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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輝은 상대적으로 內에 위치하므로 陰에 

配關하고, 뼈는 상대적으로 外에 위치하므로 

陽에 配屬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치만으로 藏과 服의 陰陽을 분류했 

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부학적 위 

치로 廳과 뼈의 內外 관계를 일괄적으로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치 이외의 또 

다른 요소를 가미하여 廳과 뼈의 陰陽을 분류 

했으리라 추측되는데, 그 요소는 바로 ‘魔과 服

가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五藏者·, 藏剛氣而不寫t!!,, l故滿而不能實. 六

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寶而不能滿也, 所以然

者, 7j(짧入口則몹實而陽處, 食下則陽實而몹虛. 

故H 寶而不滿, 滿而不寶 t]J,_77)

五藏者, 所以藏精神血氣塊興者也. 六府者,

所以化水짧而行律滅者也,78) 

위 인용문은 魔과 뼈의 기능에 관해 『黃帝內

經』에 수록된 내용인데, 이에 의하면 職과 服

의 가장 큰 기능 차이는 저장을 하느냐 消化 · 

傳道 • 行뿜淑을 하느냐이다. 즉 魔은 저장, 服

는 消化 · 傳道 • 行$~의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다.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職

U府

精·神·氣,血·塊·興의 저장 

음식물의 消化·傳道·行律減

도표 22. 藏과 뼈의 기능 차이 

이처럼 職은 저장하는 작용을 하고, 뼈는 음 

식물을 받아들여 消化·傳道하고 f용波을 유포하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m짧은 靜적인 기능 즉 

陰的인 기능을, 뼈는 動적인 기능 즉 陽的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 

77) 上揚書, p 42 
78) 앉元植 校合編짧, 精校 黃帝內짧靈樞, 東洋많學 

ljff究院 Ill版部, 1985,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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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職은 陰, 服는 陽에 配屬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願陰뼈陽說에 근거한 觸뼈와 陰陽의 配屬 관 

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陰) 뽑
 -
搬

懶-
購

心
-
ψ
 

nm 

-
몹
 
. 願

(陽)

도표 23. 鐵陰服陽說에 근거한 陰陽과 

廳뼈의 配屬 관계 

@職陽服陰說

魔陽服陰說은 %옳은 陽, 服는 陰에 配屬하는 

이론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黃帝內經』이다. 

그러나 ‘藏者寫陰 府者鳥陽.’79)이라고 직접적으 

로 언급된 廳陰服陽說처럼 ‘藏者寫陽 府者寫

陰.’이라는 구철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黃帝內經』에 수록된 다른 내용 

을 근거로 廳陽服陰說을 類推할 수 있다는 뜻 

이다. 

『黃帝內經素問』 r효明五氣篇」에서는 ‘心藏

꽤I, 뼈藏觸, )Jf藏塊, 牌藏意, 뽑藏志’%)라는 구 

절을 통해 五爛이 五神을 저장함을 젤명하고 

있다. 五神은 생명을 주재하는 5가지 主體로 

五廳을 거처로 하여 五鐵을 통해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한다,81) 이처렴 五神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五鐵은 생명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데, 魔陽服陰說은 바로 여기에 착안 

한 것이다 즉 五廳은 五神의 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主가 되고 나머지 기관은 

상대적으로 副가 된다. 따라서 主와 副의 관점 

에서 廳服의 陰陽을 분류하면 廳은 陽, 服는 

陰에 해당하는 것이다. 

79) 洪元植 校合編幕,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똥學 

ljff究院 出版部, 1985, p 20 
8이 上獨書, p 92 
81) 東洋똥學大짧典編흉委員會 編著, 東洋똥學大廳 

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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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船의 A춧↑ 配屬에 關한 昭究

비유하자면 사령부와 전투부대와의 관계와 

같다. 사령부는 안전한 후방에 위치하며 작전 

을 지휘하고, 전투부대는 전방에서 실제로 전 

투를 수행한다. 이 때 자리한 위치나 드러난 

기능을 보면 마치 사령부가 陰에, 전투부대가 

陽에 속하는 것처럽 보인다. 사령부는 후방에 

위치하며 靜적인 역할을, 전투부대는 전방에 

위치하며 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전투부 

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사령부는 전투부대의 主

가 된다. 그러므로 사령부와 전투부대의 근본 

적인 역할로 따지면 主인 사령부는 陽에, 副인 

전투부대는 陰에 해당한다. 이를 廳服에 적용 

하면 魔은 사령부에, 服는 전투부대에 해당하 

므로 %짧은 陽, 뼈는 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앞에서 살펴본 職陰服陽說은 職과 

服의 드러난 역할 즉 鐵의 저장 기능과 服의 

消化 및 傳道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성립된 것 

이라 할 수 있고, 魔陽服陰說은 廳과 服의 근 

원적 역할 즉 主와 副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칸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藏陰 드러 
廳 ; 精·神·氣·血·塊·陳의 저장 

=* 陰에 配屬
B쩌陽 난 

뼈 ; 음식물의 消化·傳道·行澤減說 역할 
=추 陽에 配屬

藏8빠說陽陰 근역적원할 藏;主=추陽에 配屬

뼈;副=추陰에配屬 

도표 24. 魔陰服陽說과 魔陽服陰說의 근거 

도표 24에 정리된 두 가지 관정 중에서 廳

陽服陰說이 魔n府의 陰陽을 분류하는 더 큰본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主와 副

의 관계가 보다 근원적인 분류 기준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함은 心을 예로 들어 살 

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心은 예로부터 ‘君主

之官’82)이라 하여 一身의 主라고 인식되어 왔 

으니 수동적인 陰이 아니라 능동적 主體인 陽

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생리적 측 

면에서 볼 때도 잠시도 쉬지 않고 가장 활발하 

게 활동하는 魔略가 바로 心廳이니 陽에 해당 

한다고 하지 않올 수 없다. 그런데 만약 廳陰

略陽說을 따른다면 心이 陰에 해당하는데 이는 

心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廳陽服陰

說이 廳服의 陰陽을 분류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驗陽服陰

說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廳陽服陰說에 근거한 陰陽

과 廳服의 配屬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변 R략影 

과같다. 

(陰)

(陽)

離
-
뽑
 

爛
-
얘
빼
 

爛
-
꽤
 

몹
 

-
府

--體
-

도표 25. 廳陽服陰說에 근거한 陰陽파 
職服의 配屬 관계 

(2) 四象과 廳服의 配屬 관계 

『黃帝內經』에 수록된 五行파 廳服의 配屬 관 

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魔 Jlf l心 牌 R벼 賢

五服 m월 몹 
大 勝

陽 &륭 ID\'; 

도표 26. 五行과 廳服의 配屬 관계 

그런데 四象과 표行이 통일한 범주 체계임올 

앞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도표 26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82) 洪元植 校合編幕, 精校 黃帝內옳素問, 東洋똥學 
~究院 出版部, 1985,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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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四

魔
四

뼈 

도표 27. 四象과 願服의 配屬 관계 

도표 27에는 土에 해당하는 牌뽑가 빠져 있 

는데 그 이유는 土가 나머지 네 범주 영역과는 

달리 순수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八펀와 願뼈의 配屬 관계 

@ 四象에서 /\좌로의 分化 과정 

願뼈를 八펙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펙象이 四象에서 A휩로 발전하는 과정을 확실 

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 配屬되는 

廠뼈는 Rf·願이므로 만약 =에 죠가 하나 더해 

져 뜯와 프로 발전한다변, 따과 願은 각각 뜯 

아니면 프에 配屬될 것이다. 구체적인 일대일 

配l짧 관계는 다른 조건을 더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틀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뜯와 E로 발전하는 경우는 세 

번째 증가 제일 위에 생긴다고 가정한 경우다. 

=에 --가 추가되면 뜯가 되고 -가 추가되면 

등가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세 번째 죠가 제 

일 아래에 생긴다고 가정하면 =은 드와 프로 

발전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府과 願이 각각 

프 아니면 뜯에 配屬될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

에서 八휩로 분화될 때 세 번째 죠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 

다. 이에 따라 八함와 職8府의 配屬 관계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종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 옳은가는 

좌표 6의 A화天!iliA 좌표를 설명할 때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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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四象天地 좌표에서 四象을 이루고 있는 두 

갖 중 上갖는 위에 있으므로 天에 해당하고, 

初交는 아래에 있으므로 地에 해당한다. 天과 

地가 이미 생성되었으므로 다음에 생기는 것은 

A인데, A은 天과 地의 가운데에 생긴다. 그 

러므로 四象에서 八휩로 발전할 때 세 번째 죠 

가 생기는 곳은 가운데이다. 즉 =은 뜯와 프 

로 발전한다. 그리고 =은 三와 를로, =은 = 
와 E로, ==은 E와 ==로 발전한다. 이를 도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象 J\휩로의 分化 과정 
=+-=}:: 

=+--=추등 

;+-=응드 --
=+--=추뜯 

=+-=추 E -- := + -- =* 뜯 
==+-=수뜯 

==+--=캉똥 

도표 28. 四象에서 A힘로의 分化 과정 

@ A함와 魔00의 配屬 관계 

도표 27과 도표 28에 따르면 = 藏8빠인 )lf 

과 願은 각각 등드 아니면 프에 配屬될 것이고, 

= 廳服인 心과 小陽은 각각 프 아니면 E에, 

= 廳船인 뼈와 大陽은 각각 프 아니면 한에, 
= 廳服인 賢과 勝Wt은 각각 뜯 아니면 E등에 

配展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四象 廳n땀 八휩 

---- Jlf ·願

心·小 ---
陽

뼈·大 ----
陽

賢·勝 ----
뼈t 

도표 29. 四象으로 분류한 職服와 八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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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9는 職뼈와 八휩를 四象으로 분류하 

여 정리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府·願을 각 

각 뜯·프와, 心·小陽을 각각 =·르와, 뼈·大陽 

을 각각 뜯·뜯와, 뽑·勝빠을 각각 프. E등와 1:1 

로 配屬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四象으로 짝 지워진 職과 服 중 어느 것이 

|용이고 어느 것이 陽인지를, 그리고 四象으로 

짝 지워진 두 촬象 중에서 어느 것이 陰이고 

어느 것이 陽인지를 판별하여 陽은 陽끼리 陰

은 陰끼리 配屬하면 된다. 

먼저 職과 뼈의 陰陽부터 분류해 보자. 魔뼈 

의 陰陽을 분류할 때에는 藏陽服陰說을 따라야 

함을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즉 따·心·뼈·뽑 

의 四鐵은 陽에 속하고 觸·小陽·大陽·勝빠의 四

뼈는 陰에 속한다. 그러므로 = 職뼈 중 陽은 
H이고 陰은 願이고, = 藏服 중 陽은 心이고 

陰은 小陽이고, = 魔服 중 陽은 ”며고 陰은 大

陽이고, == 藏服 중 陽은 賢이고, 陰은 勝跳이 

다.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象 藏B빠 
陽= Hf 
陰= m홈 
陽= ,c,, 
陰= 小陽

陽= R힘 

= 陰= 大陽

陽 -- 賢
----

陰 -- 勝lb\;

도표 30. 四象別 觸뼈의 陰陽

이제 四象으로 짝 지워진 두 휩象의 陰陽을 

분류해 보자. =와 뜯는 =에 증 하나가 추가 

되어 만들어진 환象이다. 그 중 뜯는 =의 上

갖와 初쏘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뜯는 

上조와 初죠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 

므로 프와 뜯를 비교하면 당연히 프는 陽에, 

뜯는 陰에 해당된다, 

=와 뜯는 =에 交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 

진 화象이다. 그 중 E는 =의 上종와 初죠 사 

廳服의 A화 配屬에 關한 船究

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뜯는 上증와 初죠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르와 뜯 

를 비교하면 당연히 를은 陽에, E는 陰에 해 

당된다. 

E와 갇는 =에 증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 

진 휩象이다. 그 중 르는 =의 上죠와 初죠 사 

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뜸는 上交와 初갖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프와 뜯 

를 비교하면 당연히 뜯는 陽에, 걷은 陰에 해 

당된다. 

뜯와 ==는 ==에 죠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 

진 휩象이다. 그 중 뜯는 ==의 上갖와 初죠 사 

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등등는 上갖와 初종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뜯와 == 

를 비교하면 당연히 걷는 陽에, 뜯는 陰에 해 

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四象 八封

陽=-
陰= 응등 

陽= ;= -
陰=
陽=

陰=

陽 == 를등 

--
陰 == 드등 

도표 31. 四象別 八휩의 陰陽

도표 30과 31을 합치면 다음과 같다. 

四象 八封 %옳)jJff 

陽= 드E Hf - 陰= m뿔 등응 

陽= l心

陰= 등E 小陽

陽= n힘 -- 陰= 大陽

陽 == 뽑 

陰 == 勝lb\;

도표 32. 四象別 A휩와 廳服의 陰陽

19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뿔學原典學會誌 Vol. 17-1 

도표 32를 보면 陽 =에 해당하는 것은 따 

과 프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願과 뜩이 

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心과 三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小陽과 프이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뼈와 등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大|없과 한이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뽑과 프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勝麻과 

등등이다, 그러므로 따과 =, 願과 뜯, 心과 =, 
小l傷과 프, Hili와 프, 大陽과 뜯, 賢과 프, 勝~

과 E응이 1:1로 配屬된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I 등三 | E응 | 등드 ! 프E | 응E I E응 | 

)\.춧H I I I I I I I II (兌) | (震) | (乾) I (離) | (앓) | (#) | (良) | (坤)
II I I |小| |大 I I 

熾뻐 lint I 願 | 心 | | 師 I I 뽑 |勝麻II I I |陽 I |陽 | | 

도표 33. 八휩와 職B빠의 配屬 관계 

|||.結 論

職n府의 八함 配屬에 關해 연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ill漢의 京房은 八휩와 五行을 配屬하였는데 

乾(르)은 |陽金에, 兌(프)는 陰金에, 離(등) 

는 火에, 震(뜯)은 陽木에, 興(뜸)은 陰木

에, 껏(뜯)은 水에, 良(뜸)은 陽土에, 뼈 

(=등)은 陰土에 각각 配屬하였다. 그런데 이 

는 歸屬物 한 두 가지의 五行 속성을 근거로 

해탕 환象의 五行 屬性을 규정하여 A封와 

n.行의 配屬 관계를 단정짓는 것으로 「說함 

傳 11章」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유래된 그 

릇된 이론이다. 

2. 八쉽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京房學說이 韓

醫學에 그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歷代 醫家

가 주장한 A휩와 職服의 配屬 이론은 를 

(乾) - 金, 프(兌) - 金, 뜯(離) - 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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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震) - 木, 등(異) - 木, 뜯(#) - 水, 뜯 

(昆) - 土, 등등(坤) - 土의 配屬 관계에 기초 

를 두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그릇된 이 

론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諸家學說 또한 誤錫

가있다. 

3. A함와 廳服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중에 

는 京房學說과 다른 관점을 취한 경우가 있 

다. 그런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 

어 옳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4.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결과 陰陽, 四象, 五

行, A춧}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陰陽은 1차원적 範購 체계로,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 四象과 五行은 2차원적 範簡 체계로, 2차 

원 I영행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四象의 4 

범주 체계에 中央土 개념이 추가된 것이 五

行체계다. 

@ 八휩는 3차원적 範購 체계로, 3차원 공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5. 五行은 2차원적 범주 체계고 八함는 3차원 

적 범주 체계다, 따라서 3차원인 A體를 정 

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힘 체계 

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 가장 먼저 八휩와 

魔服의 配屬 관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廳服가 A體生理活動의 中樞이기 때 

문이다. 

6. 鐵과 船의 드러난 기능, 즉 魔의 JIJ'藏 기능 

과 服의 消化 및 傳道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鐵은 陰, 服는 陽에 配屬하는 觸陰B빠陽說이 

定說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魔과 服의 근원 

적 역할, 즉 主와 副의 관점에서 보면 主인 

魔을 陽, 副인 뼈를 陰에 配屬하는 魔陽뼈陰 

說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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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八환와 購뼈를 올바르게 配屬하기 위해서는 

職陽略陰說에 근거하여 藏과 뼈의 陰陽을 분 

류해야 한다. 職陽뼈陰說에 근거해야 八함와 

繼船의 配屬 결과에 모순이 없으며 또 購服

의 드러난 기능보다는 主와 副의 관계가 보 

다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8. 觸陽뼈陰없에 근거한 陰陽과 廳服의 配屬

관계를 살펴보면, 服인 廳·몹 •IJ、陽·大陽,勝麻 

은 녁陰)에 屬하고, 購인 맑,心·牌,뼈·뽑은 

-(陽}에 屬한다. 

9. 四象과 五行의 配屬關係는 = - 木, = -
火, = - 金, == - 水이다, 그러므로 四象과 

觸뼈의 配屬 관계는 =-Jlf- 擔, = - 心
-小陽,=-뼈-大陽,==-賢-勝跳이 

다. 이 配屬 關係에는 牌뿜가 빠져 있는데, 

牌뿜는 中央 土로써 나머지 네 범주 영역과 

는 달리 순수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이다. 

10. 四象에서 八화로 발전할 때 세 번째 갖가 

생기는 곳은 가운데이다. 즉 =은 뜯와 뜯 

로, =은 등와 드로, =은 E와 응등로, --은 

뜯와 E등로 발전한다. 

11. 지금까지의 考察 내용을 종합하면 八휩와 

藏8府의 配屬 關係는 llf - 뜸, 擔 - 뜯, 心 -

=, 小陽 - 뜸, 師 - 프, 大陽 - 뜯, 뽑 -

뜯, 勝跳 - 응E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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